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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  2024.01.16(화)  

□ 국민소통위원회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KBS는 일본의 공영방송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기’ 지도 사용 보도 방심위 심의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16일), 지난 14일 KBS 뉴스9 보도를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에서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는 소식을 전하면서 독도가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을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담겼다. 배타적경제수역이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

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 것을 의미한다. 

KBS는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EEZ)’ 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주장한 독도 영유권주장을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는 KBS가 박민 사장의 취임 이후 보인 행태를 보면 예견된 일이다. 청취율 1

위 ‘주진우라이브’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고 뉴스9을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를 

일방적으로 하차시켰다. 또, 박민 사장의 첫 인사발령문이 KBS 사번이 그대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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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있는 그대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유출된 전력도 있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KBS는 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가?” 물으며 “독도는 분

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일 것이다.” 라면

서 “KBS는 NHK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보도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5조

(윤리성) 3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윤리성) ③항 :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